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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소설가 김서령

심의위원 문학평론가 노지영

심의위원 시인 박설희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는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이번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지원 신청서 중 시와 수필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소설과 동시, 아동청소년, 

희곡 등 여러 장르가 골고루 접수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이 원로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인지해 지원자들의 그동안의 창작 이력을 중시해 심의에 임했다. 

그것은 원로예술인들을 향한 존경 차원이기도 했다. 또한 장르 안배에도 마음을 기

울였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오랜 기간 창작 활동을 해온 원로예술인들이었기에 지원서에 담긴 예술

적 수준은 더없이 훌륭했으나 지원 예산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선별할 수밖에 없었

음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소외되기 쉬웠던 원로예술인들의 이번 지원이 이들의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풍토를 만드는 일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사업

이 더 많이 알려져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문학의 맨 앞에서 후배들을 이끌어온 원로예술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